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전력공사, 전자파 시민참여단 

“변전소, 공공시설”전자파 측정 현장 체험 실시

-“직접 측정해보니 인체 보호 기준 이내 안전한 수준”시민이 직접 확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공동으로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소재 변전소와 공공시설에서 전자파 

시민참여단과 함께 전자파 측정 현장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난 4월 발족한 제8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원이 전자파 측정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체험 행사에서는 전자파 측정 전문가가 시민위원들에게 측정 장비와 

전자파 안전 진단 절차·방법을 설명하고, 변전소와 기지국 설치 시설,

생활 환경 주변에서 실제 전자파를 측정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위원들은 최근 전자파 이슈로 관심이 높아진 변전소와 전자파 

방출원이 다수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전자파 측정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 측정 장비로 직접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는 등 전자파 안전 진단 전 과정에 참여했다.

또한 시민위원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이동형 

전자파 측정 차량에 탑승해 위치 기반 전자파 안전 정보 지도 구축을 

위한 측정 과정에도 참여했으며, 이러한 측정 서비스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건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

보도자료
2025. 6. 9.(월) 09:00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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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위원은 “최근 변전소가 전자파 방출 기피

시설로 여겨지고 있어 변전소 주변 전자파 측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

했다”며,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측정한 결과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은 “이번 체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전자파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관점에서 발굴된 의견은 하반기 전자파

안심 서비스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